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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 

<생명의 떡> 
 

9/30(주일) 설교 내용                           요한복음 6:24-35 

 

1.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

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2. 나는 비오스(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조에(생

명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이 두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다를까요?  

 

 

3. 조에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결단을 한가지씩 나눠 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
느니라”(롬 10:17)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예배 가운데 나는 진정한 예배자 인가를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서로 받은 말씀 안에 삶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썩을 양식은 육의 양식을 말합니다.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조에는 영원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얼마나 조에의 삶의 방향과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조에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
며 살 수 있는 지에 대해 서로 결단하며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너무 포괄적인 결단이 아닌 현실적인 결단으로 마무리 하면 어떨까요? 


